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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6 잠정 실적 –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 예상 

삼성전자는 1Q26P 매출 133.0조원 (+42% QoQ)과 영업이익 57.2조원      

(+185% QoQ)의 잠정실적을 발표. 최근 올라간 시장 눈높이 (43조원)를 훌쩍 뛰

어넘는, 당사의 추정치 (영업이익 53.9조원)를 능가하는 서프라이즈 

부문별 영업이익의 경우 금일 잠정실적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DS(반도

체) 52.4조원 = 메모리 54.0조원 및 LSI/파운드리 -1.6조원], [SDC 0.3조원], 

[MX/NW 4.0조원], [VD/가전 0.1조원], [하만/기타 0.4조원]으로 예상함 (표1) 

금번 실적은 상상을 뛰어넘는 절대 규모의 역대 최고치라는 점 외에도, 메모리 사

이클의 현재 위치가 고작 Mid Cycle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함. 과거 사이클을 반추해보면, Mid Cycle 앞뒤로 전개되는 판가 상승 구간 이후 

물량 확대 구간이 중복 발현될 때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더욱 폭발적으로 개선

되었음. 그 구간은 4Q26~2Q27 사이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실적 서프라이즈’에서 오는 기대감의 선반영을 우려

할 구간은 아님. 오히려 향후 실적 개선 가속화 과정에서 오는 1) 시장 컨센서스

의 상향조정, 2)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통상적인 사이클로 착각한 외국인 지분율 

최저치, 3) 26년 잉여현금흐름의 50% 환원수익률 폭등을 감안 시 비중확대가 권고

되는 상황 

1Q26P 부분별 실적 – 메모리 영업레버리지는 가속화 구간 진입 

(반도체, 영업이익 52.4조원) 메모리 영업이익은 54조원으로 예상. DRAM·NAND 

공히 출하량 유지 (flat QoQ) 속 강력한 판가 상승이 주효. 금일 잠정실적을 감안 

시 당사의 기존 가정 (DRAM +87%/NAND +79%)중 NAND 판가가 당사 기대치

를 훌쩍 뛰어넘었을 전망임. DRAM 및 NAND 공히 +90% 이상의 판가 상승율이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선두업체로서 경험에 기반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가

격 정책 및 유리한 가격 구조 설정 (마스킹가격 등)이 전략적으로 작동했을 가능

성이 높음. LSI/파운드리는 엑시노스2600 향 선단공정 가동률 확대 불구, 수율안

정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가운데 1.6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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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0.3조원) 우호적인 환율과 플래그십 모델 향 OLED 패널 출하로 준수한 실

적 불구 일부 충당금 선반영에 기반해 3천억원 중반 영업이익이 예상됨 

(MX, 4.0조원)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부문. 원가 상승 우려 불구, 플래그십 스마트

폰 출하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및 저원가 보유 재고 활용과 원화 약세, 그리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시현되었을 전망.

스마트폰 출하량은 5,900만대를 소폭 상회하며 기대치에 부합. 메모리 판가 급등 

효과는 2Q26부터 동 부문 실적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경쟁사가 ‘중국시장 

독식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판가 인상을 감내하며 SOCAMM과의 

물량확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하지만 전사 차원에서는 메모리 판가 인상을 

통한 이익 극대화 전략이 추진될 시점으로 판단 

(VD/가전, 0.1조원) TV 및 가전 공히 원자재와 반도체 비용 증가로 쉽지 않은 업

황을 경험 중. 환율 상승 덕에 적자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동사의 

TV/가전 사업은 단순한 중장기 원가 합리화 노력 보다는 ‘사업 원점 검토’가 권고

되는 상황. 과거의 IT (Info Tech, 정보기술)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IT 

(Intelligence Tech, 지능기술)에 돌입한 이 시점에 AI 사업 고도화 및 ‘제조AI’ 

전략의 거점 부문으로서의 육성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시점 

[삼성전자의 1Q26 실적 설명회는 4월 30일 (목)로 예정됨] 

표1 삼성전자 1Q26P 잠정실적 요약 

 잠정실적 메리츠 차이      

(조원) 1Q26P 1Q26E Diff 4Q25  % QoQ 1Q25 % YoY 

매출액 133.0  122.0  9.0% 93.8  41.7% 79.1  68.1% 

영업이익 57.2  54.0  5.9% 20.1  184.9% 6.7  755.6% 

  DS 52.4  48.9  7.2% 16.4  219.8% 1.1  4515.7% 

메모리 54.0  50.3  7.4% 17.7  205.4% 3.6  1382.6% 

LSI/파운드리 -1.6  -1.4  적자지속 -1.3  적자지속 -2.5  적자지속 

  SDC 0.3  0.3  -8.7% 2.0  -85.3% 0.5  -35.3% 

  MX/네트워크 4.0  4.0  0.2% 1.9  113.0% 4.3  -7.2% 

  VD/가전 0.1  0.5  -79.6% -0.6  흑자전환 0.3  -68.4% 

  Harman 0.4  0.3  25.5% 0.3  33.8% 0.3  31.0% 

자료: 삼성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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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48.4%로 리먼 제외 시 최저 수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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